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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logue


  
 


    인간의 욕망과 이상, 그리고 인간의 한계와 상상력을 신화에 담은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는 환타지적 요소로 인간을 부각시킨다. 

신화를 계몽주의적 교훈의 도구로 본 불핀치와 다르게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는 명예와 용기, 노동 등 인간적 가치를 중시한다.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에게 그리스적 인간은 호기심이 많아 모든 것을 문제시하고 탐사하여 이해하려는 환타지적 종족이다.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체계적 관념으로 통합하여 신들의 권위에 도전한다. 

구름 속의 신화를 지중해의 밝은 햇빛으로 벗겨내 모든 관념의 명증성明證性을 드러낸다. 

네덜란드의 역사학자 요한 하위징아 또한 ‘중세의 가을(1919)’을 세상에 내놓아 암흑의 시대를 밝힌 바 있다. 

살아 숨쉬는 인문잡학으로 삶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시각을 키워본다. 

역사에 바탕한 인문학적 사고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다가선다. 

인문학적 질문과 답으로 석양과 달빛 속에 깃든 인문학적 놀이의 상징들을 통찰하여 삶을 환타지로 채운다. 

환타지의 질은 쌓아놓은 교양과 지적능력이 결정한다. 

환타지의 노정이 이롭고利 즐거우면快 진정한 놀이가 되고 자신과 타인에게 이로운 일을 하면 부까지富 얻는다. 







 

  베아트리체적 마르가레테에게 이 책을 바친다. 




  2024년 10월 29일 우학재愚鶴齋에서, Nomadsirius.








 저자著者 NomadSirius 소개.




    시리우스Sirius는 '눈이 부시게 빛난다'는 뜻이다. 

태양이 떠오르기 전 먼저 나타난다. 

일출 직전 떠오르는 시리우스를 상상하며 고전과 인문학 노마드Nomad 여행을 시작한다. 

글로벌기획 대동이大東夷 문화프로젝트의 일환으로 333권의 전자책eBook과 영어환타지 소설의 출간을 기획 중이다.





    A series of 333 eBooks. 


1. 노자의 언어로 세상을 성찰하다(In Korean, 2022). 


2. We permeate into The Tao Te Ching(In English, 2022). 


3. 화이트헤드의 언어로 세상을 성찰하다(In Korean, 2022).  


4. We permeate into The Function of Reason(In English, 2022). 


5. 장자의 언어로 세상을 성찰하다(In Korean, 2022).  


6. We permeate into The Zhuangzi(In English, 2022). 


7. 칼 구스타프 융의 언어로 세상을 성찰하다(In Korean, 2022).   


8. We permeate into Psychology of the Unconscious(In English, 2022). 


9. 붓다의 언어로 세상을 성찰하다(In Korean, 2022).  


10. We permeate into The Diamond Sutra(In English, 2022). 


11. 니체의 언어로 세상을 성찰하다(In Korean, 2022).   


12. We permeate into On The Genealogy of Morality(In English, 2022). 


13. 예수의 언어로 세상을 성찰하다(In Korean, 2023). 


14. We delve into Romans(In English, 2023). 


15. 인문잡학으로 소통하다 1(In Korean, 2023). 


16. East communicates with West 1(In English, 2023). 


17. 화이트헤드의 언어로 세상을 성찰하다(In Korean, 2023 개정판). 


18. We delve into The Function of Reason(In English, 2023 Revision). 


19. 노자의 언어로 세상을 성찰하다(In Korean, 2023 개정판). 


20. We delve into The Tao Te Ching(In English, 2023 Revision). 


21. 칼 구스타프 융의 언어로 세상을 성찰하다.(In Korean, 2023 개정판). 


22. We delve into Psychology of the Unconscious(In English, 2023 Revision). 


23. 장자의 언어로 세상을 성찰하다(In Korean, 2023 개정판).  


24. We delve into The Zhuangzi(In English, 2023 Revision). 


25. 니체의 언어로 세상을 성찰하다(In Korean, 2023 개정판).   


26. We delve into On The Genealogy of Morality(In English, 2023 Revision). 


27. 붓다의 언어로 세상을 성찰하다(In Korean, 2023 개정판).  


28. We delve into The Diamond Sutra(In English, 2023 Revision). 


29. 퇴계退溪, 겸재謙齋, 추사秋史(In Korean, 2023).      


30. Toegye, Gyeomjae, Chusa(In English, 2023).  


31. 영화이야기로 세상의 한 축 미국을 읽다(In Korean, 2023).      


32. View America as an axis of the world through movie stories(In English, 2023).   


33. 인문잡학으로 소통하다 2(In Korean, 2023).       


34. East communicates with West 2(In English, 2023).   


35. 인문학여행으로 세상을 노닐다(In Korean, 2023).        


36. Explore the world through humanities travel(In English, 2023).    


37. 영화이야기로 세상의 한 축 중국을 읽다(In Korean, 2023).      


38. View China as an axis of the world through movie stories(In English, 2023).    


39. MBTI와 음양오행으로 클래식에 몰입하다(In Korean, 2024).     


40. Immerse yourself in Classical Music with MBTI and the Yin-Yang Five Elements(In English, 2024).  


41. 야구와 축구의 숲을 삼국지의 책사와 거닐다(In Korean, 2024).     


42. Wander through the forests of baseball and soccer with strategists from the Three Kingdoms(In English, 2024).  


43. 천문, 풍수, 지리로 세상을 보다(In Korean, 2024).     


44. The world is viewed through Astronomy, Feng Shui, and Geography(In English, 2024).  


45. 돈과 대화하다(In Korean, 2024).     


46. Understand the Abstractness and Concreteness of Money(In English, 2024).  


47. 환타지 소설에 빠지다(In Korean, 2024).     


48. Fall in love with Fantasy novels(In English, 2024).  


49. 부의 경제코드를 읽다(In Korean, 2024).     


50. Read the Economic Code of Wealth(In English, 2024).  


51. 영화이야기로 영국, 일본, 프랑스를 읽다(In Korean, 2024).     


52. View England, Japan, and France through their movie stories(In English, 2024).  


53. 부의 로드맵에 다가서다(In Korean, 2024).   


54. Approach the Roadmap to Wealth(In English, 2024).  


55. 인문잡학의 힘(In Korean, 2024).   


56. The power of humanities trivia(In English, 2024).  







  E-mail. liberali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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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마염의 서진西晉이 50년 만에 역사에서 사라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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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晉나라는 수도首都 낙양洛陽이 동진東晉(317-420)의 수도 남경南京의 북서쪽에 자리하기에 서진西晉(265-316)이라 부른다. 

촉蜀에 이어 오吳마저 흡수하여 중국을 재통일한 서진의 무제武帝 사마염司馬炎(265-290)은 천하태평天下泰平이라 여겨 주군州郡에 소속된 군대를 해산한다. 

호족세력을 장악하지 못한 채 종실宗室의 황족皇族들에게 대대적으로 분봉分封을 하여 제왕諸王들의 세력이 강화된다. 

무제의 사후死後 즉위한 혜제惠帝(290-306)는 외척 양준楊駿과 황후 가남풍賈南風의 정쟁政爭에 군병軍兵을 보유한 8명의 제후왕들이 가담하자 팔왕八王의 난(291-306)에 휩싸인다. 

화폐 공급의 감소와 기근으로 자급자족의 장원문화가 이어지며 급격히 인구가 줄어든다. 

대규모 농장에서 식량을 재배하는 장원경제의 출현은 농경국가의 기반을 쇠락시킨다. 
삼국 시대 초기 약 6천만에 달하던 인구가 1천 6백만명 수준으로 급감한다. 

16년에 걸친 내란으로 화북 일대는 재난에 시달리며 서진의 통치기반은 급속히 무너진다.      








   중국의 내지內地에 들어온 서북西北의 이민족異民族 오호五胡는 서진의 내분內分에 영토적 야심을 드러낸다. 

흉노匈奴·흉노의 별족別族 갈羯·튀르키예계의 선비鮮卑·티베트계 저氐·강羌은 흥망興亡을 되풀이 하며 5호16국五胡十六國(304-439)의 정치적 혼란기를 연다. 

흉노의 유연劉淵이 부족들을 통합해 전조前趙(304-329)를 세우자 뒤를 이은 유총劉聰은 강력한 군권으로 화북 일대를 초토화시킨다.
 











    서기 311년 유총이 석륵石勒과 유요劉曜에게 낙양을 공략케 하여 서진의 회제懷帝를 포로로 잡아가 살해하니 영가永嘉의 난이라 한다. 

영가永嘉는 서진西晉의 제3대 황제 회제懷帝 사마치司馬熾(307〜311)의 연호이다. 

회제에 이어 즉위한 민제愍帝(312-316) 또한 서기 316년 유요劉曜의 공격에 전조前趙의 수도로 압송되어 피살된다.   









   낭야왕琅琊王 사마예司馬睿는 봉지封地가 낙양과 떨어진 동쪽에 자리해 전란의 참화를 피한다. 

낭야琅邪는 전한의 무제가 전국을 14개 주로 나누면서 설치한 서주徐州에 속한 지명이다. 

서진西晉이 50년 만에 역사에서 사라지자 원제元帝(317-322) 사마예는 호족 왕도王導의 힘을 빌려 강남에 동진東晉(317-420)을 세운다. 









 
   The power of humanities trivia 










  2. 수隋나라가 망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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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년 만에 분열된 중국을 통일한 수 문제文帝(581-604) 양견楊堅은 병권을 중앙으로 회수하고 귀족세력을 억제하며 지방관제를 주군현州郡縣 3급제에서 2급제로 줄인다. 

처음 6년간 북주北周시대이후 유명무실해진 구품중정제九品中正制를 실시하다 통치지역의 확대에 따른 수요에 따라 선거제도를 실시하여 중앙집권적 관료국가의 기초를 확립한다. 

이 제도는 과거제의 전신으로 청말淸末에 이르기까지 1300년간 중국의 국가 운용 시스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서기 598년 문제文帝는 고구려 영양왕(590-618)이 요서지역을 선제 공격하자 30만명의 원정군을 요동에 보낸다. 

원정군의 전멸 소식에 내치內治의 체제유지로 선회한 문제는 장남 양용楊勇을 폐하고 차남 양광楊廣을 태자로 삼는다. 

서기 604년 거듭된 실정失政 속에 패륜悖倫을 문제 삼아 문제가 양용을 태자에 복위시키려 하자 양광은 부왕父王을 시해弑害한다.  








   즉위하자마자 양제煬帝(604-618) 양광은 만리장성을 새로이 쌓으며 대운하 공사를 일으킨다.  

이 대운하는 북경北京에서 항주杭州까지 잇는 대공사로 매월 100여 만명의 인원이 동원된다. 

수도 장안長安 대신 낙양洛陽에 동도東都를 지으며 각지에 이궁離宮까지 조성해 200여 만명을 동원한다. 

유례없는 폭정 속에 고구려가 돌궐突厥·말갈靺鞨과 연합하자 양제는 고구려 원정에 나선다. 

서기 612년 양제는 113만 3800명의 군사를 포함해 병참지원까지 약 300만명을 이끌고 대규모로 출정出征하지만 견고한 요동성의 성벽에 막혀 진퇴양난에 빠진다. 

내호아來護兒의 10만여 수병이 평양성 공격에 실패하고 우문술宇文述과 우중문于仲文의 30만 별동군까지 살수薩水에서 궤멸되자 퇴각한다. 

다음 해에 양제는 35만 별동군으로 요동성을 공략하지만 양현감楊玄感이 낙양에서 10만 군사로 반란을 일으키자 물러선다. 

양현감은 양제의 시기猜忌로 토사구팽兎死狗烹당한 양소楊素의 아들이다. 

제4차 원정 또한 탈영병이 속출하며 도중에 회군한다. 

내란의 격화 속에 태원太原 유수留守 이연李淵이 양제를 폐하고 양유楊侑를 공제恭帝(617-618)에 앉힌다. 

서기 618년 양제가 별궁別宮 강도궁江都宮에서 우문화급宇文化及에게 피살되자 이연李淵은 양유로부터 선양禪讓을 받아 당唐나라 고조高祖(618-626)가 된다. 

아이러니하게 당 고조 이연李淵과 수 문제 양견楊堅은 관중關中 지방에 터전을 둔 선비족鮮卑族 군부 ‘관롱집단關隴集團’에서 성장한 이종사촌姨從四寸간이다. 

수隋와 당唐의 교체는 왕조의 교체가 아니라 지배체제의 변화이고 수와 당은 중국인 한족漢族이 아닌 선비족의 역사로 본다. 


수隋나라(581-618)가 망한 뒤 고구려 역시 네차례에 걸친 여수전쟁麗隋戰爭(598-614)의 여파로 쇠락의 길에 들어선다. 

‘강대국의 흥망(1988)’을 쓴 폴 케네디는 장기적인 군사충돌이 국가자원의 소모로 패망에 이어지는 함수관계를 밝힌 바 있다.160;












 
   The power of humanities trivia 










  3. 명나라 때 왜구가 창궐한 까닭은.
 

[image: 1-1n]인문잡학의 힘.




    환관宦官의 도움으로 제위帝位에 오른 성조成祖 영락제永樂帝(1402-1424)는 환관을 중용하여 금의위錦衣衛를 강화한다. 

뛰어난 수완의 환관 정화鄭和 제독은 1405년에서 1433년까지 7차례 장거리 원정에 나선다. 


운남성 출신의 회교도인 정화는 원정의 목적지가 주로 회교국이기에 원정의 수반이 된다. 

수백척의 배는 말라카와 실론에서 홍해 입구와 잔지바르까지 6차례 항해하며 조공무역을 발전시킨다. 

영락제는 ‘정난靖難의 변(1399)’ 때 자살한 건문제가 바다로 숨어들지 않았을까 의심하여 바다를 수색하게 한다. 


원元나라가 망한 후 티무르 제국이 강성하자 해상연맹으로 방어진을 친다. 

1420년 명나라의 해군은 400척의 대형 해상요새와 250척의 장거리 순양함을 포함하여 1,350척의 전함을 보유한다. 

스페인의 범선보다 규모가 큰 정크선은 인도 및 태평양의 섬들과 해상무역으로 상당한 수익을 거둔다.
  








   영락제는 1421년 1월 1일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북경北京(북평北平)으로 도읍지를 옮긴다. 

수성기守城期에 들어선 선덕제宣德帝(1425-1435)는 대학사大學士의 지위를 격상시켜 국가의 중대사를 처리하게 하고 현물경제 틀 속의 농본주의로 안정기를 맞는다. 

하지만 환관을 통솔하는 태감太監의 권한이 강화되자 암울한 미래를 예고한다. 

중화사상에 근거해 은혜를 베풀려한 거래는 막대한 비용의 지출만 낳아 원정대의 파견이 1회에 그친다. 

선박의 건조를 금지시킨 정통제正統(1435-1449)는 세부 칙령으로 둘 이상의 돛이 있는 배마저 폐기한다. 

해외원정이 막을 내린 1433년 수병들은 대운하의 소형 선단에 배속되고 정화鄭和의 대형 군함들은 폐선된다. 


1449년 몽고계 오이라트 부족 에센의 공략에 환관 왕진王振이 공명심功名心으로 맞서다 정통제는 포로로 잡혀간다. 

암울한 황제들이 연이어 즉위하며 거듭된 정쟁政爭이 이어지자 황실의 권위는 추락한다.  











    가정제嘉靖帝(1521-1567)는 포르투갈 함대가 남쪽에 나타나고 일본 무로마치 막부 시대(1336-1573)의 지방 영주들이 교역을 요구하자 엄격한 해금정책으로 맞선다. 

중앙 정부 통제력의 약화와 지방 정부의 부패와 무능 속에 가정제는 ‘가정대왜구嘉靖大倭寇’라는 최악의 왜구 침탈 사건을 겪는다. 

왜구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동남아시아인 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다국적 집단이다. 

엄격한 해상 무역 통제와 조공 체제로 합법적인 무역 기회가 제한되자 특히 많은 중국 상인들이 불법 무역과 해적 활동에 나선다.  

절강성, 복건성, 광동성 등에서 활동한 왜구는 주로 중국 동남부 해안 지역을 공격하며 항저우, 닝보, 상하이 등 주요 항구 도시를 약탈한다. 

명장 척계광戚继光이 군사작전으로 해안가뿐만 아니라 내륙 지역에서 왜구의 큰 혼란을 막지만 결국 교역을 허용하기에 이른다. 

해상 무역을 부분적으로 자유화하여 왜구의 활동이 줄어들지만 강남 지역의 초토화와 북방 정세의 악화로 명나라의 재정부담은 가속화된다. 

국가 위기속에 장거정이 일조편법一條鞭法을 실시하나 유럽의 은이 중국에 유입되고 중국의 금은 유럽으로 빠져나가자 명나라는 혼란 속으로 빨려든다. 

게다가 1615년 닥친 소빙기의 자연재해로 기후가 한랭해지며 곡창지대인 화북지역이 타격을 입자 농업 생산량이 급감해 ‘만력의 늪’에 갖힌다.
  














 
   The power of humanities trivia 










  4. 당唐나라가 쇠락에 길에 들어선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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